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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텍 연구팀, 위에서 약물 전달 후 밖으로 배출되는 ‘약
물 전달용 모터’ 개발

 

위에 오래 머물면서도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되는 약물 전달

용 모터가 개발됐다. 

포스텍은 한세광<사진> 신소재공학과 교수, 최현식 박사 연

구팀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특징을 모사해서 위점막을

통과해 24시간 이상 약물을 위에 전달하는 요소분해효소

(urease) 기반의 마이크로모터 약물전달체를 개발했다고 10

일 밝혔다. 

지금까지 연구·개발된 마이크로·나노모터는 일반적으로 아연과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성

분으로 만들어져 몸속 장기의 수분과 반응해 생기는 과도한 추진력에 의해 일부 장기 손

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, 약물을 전달한 후 전달체가 분해되지 않은 채 몸속에 남는다는 문

제가 있었다. 

한 교수팀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 점막을 뚫고 위 안에서 오래 살아 남는 특징에

착안해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요소분해효소 추진 마이크로모터 개발에 성공했다. 

이 모터는 모터 표면의 요소분해효소와 요소(urea)가 반응해 암모니아 가스가 생성되면서

추진력이 생기는데 이때 위 점막의 수소농도이온지수(pH)가 높아져 모터 주변이 액화됨

에 따라 점막 안으로 약물을 전달한다. 

동물실험 결과, 입으로 투여된 마이크로모터는 24시간 동안 위에 머물렀으며 약물을 방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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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지 3일이 지난 후 완전히 몸 밖으로 배출됐다. 

즉, 생체적합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동물실험 및 조직학적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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